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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공감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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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이타성과 영유아기 자녀의 공감 능력 발달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도덕성은 최근에 개발된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와 함께 이타적 행동의 빈도, 

사회가치 지향성,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측정하는 자기보고 척도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녀의 도덕성은 생애 초기부터 출현하는 도덕적 정서인 공감을 어머니의 설문으로 측정하

였다. 분석 결과 강화학습과제에서 이타적으로 행동했던 어머니의 자녀들이 높은 공감 수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고 척도 측정치 중에서는 마키아벨리즘의 하위척도인 무

도덕적 조작과 지위 욕구만이 자녀의 공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자녀의 도덕적 정서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양육자의 도덕성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

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도덕성, 이타성, 공감, 자녀 양육,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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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초기부터 주양육자의 여러 특성은 자

녀의 사회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Eisenberg, Fabes, & Spinrad, 2006). 예를 들어

주양육자의 양육 민감성은 안정 애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녀의 타인에 대한 신

뢰감 형성, 대인관계 능력, 자존감의 발달적

기초를 제공한다(예, Ainsworth, 1979; Bowlby, 

1982; Cassidy, 1988; 박응임, 1998). 주양육자의

특성은 자녀의 친사회성 등의 도덕성의 발달

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왔다.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에 반응적

인 경우 자녀의 친사회성이 높다(Kochanska, 

Forman, & Coy, 1999;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황영은, 2005). 특히 부모의 양육 유형은 도덕

성 발달과 관련이 있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인

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적절하게 자율성을 허

용하는 경우에 권위주의적으로 훈육하는 경우

보다 자녀의 친사회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노

미나, 권연희, 2010; 문연심, 2004; 장영숙, 강

경석, 김희정, 2003). 온정적이고 민주적인 양

육을 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하며, 이러한 바

람을 갖는 자녀는 어머니의 교육이 잘 수용

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여 어머니가 요

구하는 바람직한 사회성을 습득한다고 제

안된다(Waters et al., 1986; Eisenberg et al., 2006

에서 재인용).

민주적이고 자율성을 허용하는 양육 유형이

친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양

육자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책략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친사회적 행동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결과에 초점을 맞

추고 공감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추론

(induction)을 사용하는 부모는 자녀의 친사회성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ffman, 

2000). 어머니가 자녀의 친사회성을 증진시키

기 위해서 타인의 관점을 취하도록 자녀를 격

려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의 친사회

성은 높게 나타난다(서소정, 2006). 반면, 처벌

을 사용하여 강압적인 방식으로 친사회적 행

동을 강요하거나, 물질적인 강화물을 제공하

여 친사회적인 행동을 형성하려고 하는 경우

는 친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없거나, 오

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예, Kochanska et al., 1999; Warneken & 

Tomasello, 2008).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양

육자의 직접적인 양육 행동 및 자녀 교육과

친사회성 발달 간의 관련성에 주로 관심을 기

울여 왔다.

양육 행동과 같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양육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도덕성 자체도 자녀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

다. 예를 들어, Holstein(1976)과 Parikh(1980)는

각각 미국과 인도에서 부모와 자녀의 도덕추

론단계 발달이 서로 유의미한 정적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내었고, 이에 대하여 Parikh는 보

다 높은 도덕적 추론이 가능한 부모들의 경우

도덕적 추론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부모에 비

해 자녀들에게 더 높은 단계의 도덕적 사고와

추론 내용을 전달한다고 제안하였다. Walker, 

Hennig와 Krettenauer(2000) 역시 부모의 도덕적

추론 능력이 자녀의 도덕적 추론 능력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부모와 자녀가

도덕적 상황에 대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이나 부모의 도덕 추론 내용이 아동

의 도덕 추론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어머니의 도덕성과

자녀의 도덕성 간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지

만, 도덕적 추론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인 행동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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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관련성이 존재하지만, 도덕적 추론 능력

이 항상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연구들의 다른 제한점으로는 언어 보

고가 가능한 연령의 도덕적 추론 능력에 초점

을 두어 왔기 때문에, 영유아기 자녀의 도덕

성과 어머니의 도덕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바가 적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도덕적 추론 능력이 아

닌 도덕적 행동 성향이 영유아기 자녀의 친사

회성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친사회적 성향 및 도덕적 가치는

직접적인 양육이나 교육을 통해서 아동에게

전수될 수도 있지만, 타인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학습될 수도 있다. 

도덕성 발달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Bandura, 

1977), 아동은 타인의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함

으로써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행동을 간접적으

로 습득할 수 있다.

부모의 이타적 행동이 자녀의 친사회성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이타적 행동을 나타내는

성인이 회상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적극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회

운동가들은 부모가 이타적인 행동을 몸소 보

여주었다고 보고하였다(Rosenhan, 1970). 또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친사회성과 자녀

의 친사회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에

따르면, 친사회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친사회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친사회

성이 높다(한갑수, 1998). 이러한 선행 연구들

은 부모의 친사회성이 자녀의 친사회성과 밀

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제안하고는 있지만, 부

모의 행동을 주관적 보고를 이용해 간접적으

로 측정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주관적인 보

고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이

편향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에 대한 연구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부모의 이타

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자녀의 친사

회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도덕적 행동 성향

과 자녀의 친사회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서 어머니의 이타성을 행동 과제를 사용하

여 직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자기 보고식

설문만으로 도덕성을 측정하는 기존 연구들과

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친사

회성과 관련하여서는 공감을 측정하였다. 공

감은 어린 월령에서부터 출현하고 발달과정

전반에 걸쳐서 작용하는 도덕적 정서이기 때

문에 초기 자녀의 도덕 발달을 가늠할 수 있

는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타적 강화학습과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이타적 행동을 직

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강화학습패러다임

(reinforcement learning paradigm)을 사용한 이타

적 강화학습과제를 시행하였다(설선혜, 이민우, 

김학진, 2014). 강화학습과제란 특정 자극의

선택이 특정 결과(예를 들어, 보상)와 연결됨

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에

서 참가자는 화면에 주어진 두 개의 그림자극

중 하나를 선택하고 수 초 뒤에 자신의 선택

에 대한 결과(점수 또는 점수 없음)를 받는다. 

점수가 주어지는 확률은 그림자극마다 다르며, 

참가자들은 여러 시행을 반복하면서 보상이

주어질 확률이 더 높은 자극이 무엇인지 파악

하게 된다. 만약 참가자들이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점수에 가치를 부여한다면(즉, 점수

를 받는 것을 보상으로 경험한다면),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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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확률이 높은 그림자극을 선택하는 빈도

가 증가하게 된다. 이타적 강화학습과제는 자

신만 점수를 받는 자기-보상 조건(자신: 2점, 

타인: 0점), 자신과 타인 둘 다 점수를 받는

공동-보상 조건(자신: 1점, 타인: 1점), 타인만

점수를 받는 타인-보상 조건(자신: 0점, 타인: 

2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조건에서 점수가

나올 확률이 높은 그림을 선택하는 빈도가 각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가치를 부여하

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보상 조건에서 보상 확

률이 높은 자극을 선택하는 빈도와 자기-보상

조건에서 보상 확률이 높은 자극을 선택하는

빈도의 차이를 이타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

표로 삼았다. 예를 들어, 타인-보상 조건과 자

기-보상 조건 간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타인-

보상 조건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인 사람들은

이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보상 조

건에서 타인-보상 조건보다 더 나은 수행을

보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타성이 낮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타적 강화학습과제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자신 또는

타인이 듣는 시끄러운 소음의 시간을 감소시

키기 위해서 그림과 점수 간의 관계를 학습해

야 했다(설선혜 등, 2014). 그 결과, 자기-보상

조건의 수행이 타인-보상 조건의 수행보다 높

았고, 타인을 위해 학습을 잘 하는 참가자는

공감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

타적 강화학습과제가 대학생 집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타적 성향을 측정하는 데 타당

한 도구임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와 도덕

성의 다른 측정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이

타적 강화학습과제의 결과가 이타성 측정치로

서 타당성이 있는지 재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어머니)에게 보상-자극 간

의 관계를 학습한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경품

이 달라진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이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

이 이후에 받아야하는 스트레스 자극(소음 수

준)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결과 간의 관계를

학습했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타적 강화학습과제를 시행

하여 어머니의 이타성에 대한 직접적 관찰 자

료를 얻는 것과 동시에, 강화학습과제의 결과

가 타당하게 개인차를 반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덕성 관련 자기 보고 척도인 (1) 자

기 보고 이타성, (2) 사회가치 지향, (3) 마키아

벨리즘 성향을 수집하였다. 이타적 강화학습

과제에서 측정된 어머니의 이타성과 더불어

자기보고 척도 기반 어머니 도덕성과 자녀 공

감 간의 관련성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어머니 도덕성 자기 보고 척도

어머니의 이타성에 대한 자기 보고 척도는

Rushton, Chrisjohn과 Fekken(1981)이 개발한 것

을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일상에서 이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측정한다. 이타

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개

인차가 존재한다고 보고된다. 자기보고 설문

지를 사용한 쌍둥이 비교 연구에서 이타성을

설명하는 유전적 요인이 50%라는 발견은 이

타성을 개인차가 있는 성격적인 요인으로

보는 입장을 지지한다(Rushton, Fulker, Neale, 

Nias, & Eysenck, 1986; Hur, 2012). 이타성이 유

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은 부분 설명이 된다

는 기존 연구 결과들은 어머니의 이타성이 자

녀의 이타성과 연결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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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치 지향(Social Value Orientation)은 “자

신과 타인이 얻게 되는 이득의 특정한 분배

패턴에 대한 안정적 선호”(Van Lange, Otten, 

De Bruin, & Joireman, 1997)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자신과 타인 간에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 사항 - 500:500, 550:300, 

500:100 - 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자원이 동일하게 분배되는 공평한 분

배를 선호하고(500:500), B라는 사람은 자신의

절대적인 이익만을 극대화 하는 분배를 선호

할 수 있으며(550:300), 또 다른 C라는 사람은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분배(500:100)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사

회가치 지향은 자신과 타인 간에 자원을 분배

하는 방식에 따라 공평 분배를 선호하는 집단

과 이기적인 집단으로 크게 나뉘고, 이기적인

집단은 다시 개인주의적인 집단, 경쟁적인 집

단으로 분류된다. 기존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

가치 지향과 성인 자녀의 사회가치 지향 간의

정적 상관성을 검증하였으나(Wrzus, Wagner, 

Baumert, Neyer, & Lang, 2011), 부모의 사회가

치 지향과 어린 자녀의 발달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자료는 아직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아 및 유아기 자녀의 공감과 부모의 사회가

치 지향 성향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도덕성 결여를 반영하는 자기보고

측정치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이다. 마키아벨리

즘 성향이란 관습적인 도덕에 대해서 생각하

지 않고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얻으

려고 하는 특성을 말한다(Christie & Geis, 

1970).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을수록 친사회

적 행동이 낮게 나타나며(Paal & Bereczkei, 

2007), 극단적으로 높은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성격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예, McHoskey, Worzel, & 

Szyarto, 1998).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어머

니들은 도덕적 가치보다 자신의 이득만을 취

하는 데 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어

머니의 이와 같은 행동은 부정적인 모델링의

역할을 하며 자녀의 공감 발달을 저해할 것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령기 아동 혹은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부

모의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으면 자녀의 마

키아벨리즘 성향이 역시 높다(Kraut & Price, 

1976; Ojha, 2007). 또한,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따뜻하고 허용적인 양육 태도

를 보일 확률이 낮으며(Ojha, 2007), 그 결과

자녀의 공감 발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Zhou et al., 2002).

자녀의 공감

친사회적 행동은 다양한 의도에 의해서 나

타날 수 있는데, 친사회적 행동 중에서 내재

화되고 타인의 안녕을 위해 동기화된 이타적

행동은 공감능력에 바탕을 둔다고 여겨진다

(Eisenberg & Miller, 1987). 이미 많은 선행 연구

들에서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있음

이 검증된 바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공감능력

이 높은 아동이 돕기나 나누기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임이 입증되었다(예, Buckley, 

Siegel, & Ness, 1979; Pavey, Greitemeyer, & 

Sparks, 2012; 권주현, 박영신, 2013; 이화영, 유

성모, 2011). 또한 반사회적이거나 부적응적인

행동과 공감 간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예, Miller & Eisenberg, 

1988). 이러한 결과들은 공감의 발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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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 행동이 증진되고, 또한 이것이 아동

의 적응적이고 원만한 사회생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감 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전 이른 시기부터 관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능력이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

은 신생아기 영아는 다른 아기들의 울음소리

를 듣고 함께 우는 반응을 나타내는데(Sagi & 

Hoffman, 1976), 이는 인간에게서 타인의 정서

를 경험하는 능력이 선천적임을 시사한다. 타

인으로 인한 정서 경험에 대해 자기 초점적인

경감 반응에서 타인지향적인 친사회적 반응으

로 초기 공감 발달이 일어난다(Hoffman, 2000). 

만 한살이 넘은 영아들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

하는 타인을 위해서 위로하는 행동을 나타내

는데(Zahn-Waxler, Robinson, & Emde, 1992), 이

는 이른 시기에 공감에 기반한 친사회적 행동

이 출현함을 제안한다. 유아기에 걸쳐 전반적

인 인지 발달이 진행되면서, 즉 정서가 다양

해지고, 언어 표현 및 이해가 향상되고, 타인

의 조망을 취할 수 있고, 덜 자기 중심적으로

발달하면서, 공감에 기초한 친사회적 반응이

보다 세련되게 나타난다.

친사회성과 마찬가지로 공감 역시 부모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이지연, 

곽금주, 2010). 온정적인 어머니를 둔 자녀는

보다 공감적인 반면(Kochanska, et al., 1999), 통

제적인 어머니를 둔 어린 자녀들은 공감 능력

이 낮다(Robinson, Zahn-Waxler, & Emde, 1994). 

부모의 양육, 자녀의 사회성, 자녀의 공감을

함께 조사하여 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

본 기존 연구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긍정적

관계가 공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

력을 향상시킨다고 제안한다(김정은, 도현심, 

김민정, 김재희, 2013; 유리향, 신현숙, 염시창, 

2012). 부모와 애착이 높은 학령기 아동들은

높은 공감 능력을 갖는데, 공감 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와 원활하게 지내는 사회적 능력

역시 높았다(김정은 등, 2013). 김정은 등의 연

구 결과에서 부모 애착과 사회적 능력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공감의 매개 효과에 의해

서 사라졌다. 이와 같은 공감의 매개 효과는

자녀의 공격행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어

머니의 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령기

아동은 낮은 공감을 나타내고 낮은 공감은 또

래 괴롭힘 가해와 관련된다(유리향 등, 2012). 

아동의 공감이 부모의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매개한다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아동

의 내적 능력을 함양시켜서 또래 관계의 적응

을 촉진함을 가리킨다. 공감의 매개 효과에

대한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 공

감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자녀의 사회

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이 공감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으나, 

부모의 도덕성이 자녀의 공감과 어떠한 관련

이 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어머니의 도덕성이 발달 초기 자녀

의 도덕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도덕성과 자녀의

공감을 함께 측정하여 다음의 문제들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1. 이타적 강화학습과제를 사용하여 측정

된 어머니의 이타성과 자기보고 척도를 사용

하여 측정된 어머니의 도덕성 간에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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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에서 시행의 예

있는가?

2. 이타적 강화학습과제로 측정된 어머니의

이타성은 자녀의 공감과 관계가 있는가?

3. 자기보고 척도로 측정된 어머니의 도덕

성은 자녀의 공감과 관계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실험에는 만 6개월에서 6세의 자녀를 양

육하는 어머니 87명이 참여하였다. 참가 어머

니는 연세대학교 발달심리연구실에서 진행되

는 아동 발달 실험에 자녀를 참여시키고자 함

께 방문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영

유아 자녀의 실험 참가를 위해 방문하기 전, 

미리 본 연구 참여에 대한 어머니의 의사를

묻고 이에 동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방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평균 연

령: 만 33세, 연령범위 20-42세). 영유아 모집

은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

홍보로 이루어졌다.

절차

어머니는 본인의 도덕성 및 자녀의 공감

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 설문을 서면 혹은

인터넷으로 작성한 뒤 실험자로부터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컴퓨터로

제시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2013

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1년간 진행

되었다.

이타적 강화학습과제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의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는 가운데의 응시점을 바라보다

가 좌우에 그림 쌍이 나타나면 두 그림 중 한

그림을 선택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자극이 제

시되면 참가자는 2초 안에 그림을 선택해야하

고, 자극 제시 시점으로부터 2초 뒤에 0.5초간

어떤 그림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나

온 뒤, 선택에 따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결과

는 ‘보상(점수 있음)’ 혹은 ‘보상 없음(점수 없

음)’으로 나뉜다(그림 1).

두 개의 그림 중 특정한 한 그림을 선택할

경우 75%의 확률로 ‘보상(점수 있음)’이 나타

나고, 25%의 확률로 ‘보상 없음(점수 없음)’이

나타난다. 반대로, 다른 그림을 선택할 경우에

는 25%의 확률로 ‘보상(점수 있음)’이 나타나

고 75%의 확률로 ‘보상 없음(점수 없음)’이 나

타난다. 즉, 각 그림 쌍에서 한 그림이 다른

그림보다 선택에 따른 보상이 있을 확률이 월

등히 높은 것이다. 각 그림 쌍은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에 따라 총 세 가지

로 나뉜다. 한 쌍은 참가자가 자신을 위해서

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쌍(자기-보상 쌍)이고, 

다른 한 쌍은 동일한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에

참여할 다른 어머니를 위해서 점수를 받아줄

수 있는 쌍(타인-보상 쌍)이며, 또 다른 한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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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가자 자신과 미래에 참여할 다른 어머니

모두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쌍(공동-보상 쌍)

이다. 어떤 쌍에서 상대적으로 학습을 더 잘

하는지에 따라서 이타성의 정도가 측정될 수

있다(설선혜 등, 2014).

과제 수행시간은 약 20분 정도이며, 과제가

끝나면 해당 과제를 통해 참가자 자신이 얻은

점수와 참가자가 미래의 다른 어머니를 위해

받아준 점수가 표시된다. 이 점수들은 참가자

의 시행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합산한

점수이다. 참가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총

점은 해당 과제를 통해 자신을 위해 얻은 점

수와 과거에 이미 본 과제에 참여했던 다른

어머니가 현재의 참가자를 위해 받아준 점수

가 합산되어 계산된다. 참가자는 총점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생필품을 받았다.

자기 보고 어머니 도덕성 측정 도구

이타성

Rushton 등(1981)의 자기-보고 이타주의 척도

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이타성을 나타내는 행동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의 예로는 ‘낯

선 사람의 물건을 들어서 도와준 적이 있다’, 

‘자선 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다’, ‘버스나 지

하철에서 서 있는 사람에게 나의 자리를 양보

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각 행동을 실행하는

빈도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한번–한번

이상–자주–매우 자주’의 5단계 척도로 평정

한다. 이타성 척도 18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사회가치 지향

공평 분배에 대한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지향성 측정법(Van Lange et al., 

1997)을 사용하였다. 사회가치 지향성 측정법

은 응답자에게 자신의 몫과 상대방(낯선 타인)

의 몫을 결정하는 분배 상황을 제시하고, 어

떠한 분배를 선택하느냐를 통해 응답자가 상

대방과 자신이 함께 이익을 얻는 선택을 하는

지, 혹은 자신의 이익만을 최대화하는 이기적

인 선택을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몫: 상대방의 몫 A 480 : 100, B 

490 : 490, C 540 : 300’과 같은 문항에서

A,B,C 중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어떠

한 자원분배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다. 응답

방식에 따라 경쟁적인 선택(자신의 이익과 타

인의 이익의 차이가 최대화되는 선택, 위의

예에서는 480 : 100)을 하는 경우 -1점, 개인적

인 선택(자신의 절대적 이익을 최대화 하는

선택, 위의 예에서는 540 : 300)을 하는 경우

0점, 공평한 선택(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동일

하게 하는 선택, 위의 예에서는 490 : 490)을

하는 경우 1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문항은 총

9문항이 있었다. 사회가치 지향 문항의 신뢰

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5이었다.

마키아벨리즘 성향

도덕성 결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마키아벨리

즘 척도(Dahling, Whitaker, & Levy, 2009)를 사

용하였다. 마키아벨리즘 척도는 총 16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종원

(201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마키아벨

리즘 하위 척도는 ‘무도덕적 조작’(5문항), ‘통

제 욕구’(3문항), ‘지위 욕구’(3문항), ‘타인 불

신’(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도덕적 조작

(Amoral manipulation)’이란 자신에게 이득이 되

는지 여부에 따라 도덕적인 기준을 선택적으

로 지키거나 선택적으로 벗어날 의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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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상황에 따라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은 타인에게는 손

해가 될지라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문항의 예로는 ‘내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라면 비윤리적인 것도 할 것이다’ 등이 있다. 

‘통제 욕구(Desire for control)’는 대인관계에 있

어서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의 영

향력은 최소화 하려는 욕구를 말하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을 즐긴다’ 등이 있다. ‘지위 욕구(Desire for 

status)’는 내적인 목표가 아닌 외적인 목표에

자신을 동기화시켜 외적 성공의 지표들을 축

적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지위 욕구’를 측정

하는 문항의 예로는 ‘축적된 재물은 나에게

중요한 목표이다’ 등이 있다. ‘타인 불신

(Distrust of others)’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려는 불순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자신

을 대하며, 타인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 불신’을 측정하는 문

항의 예로는 ‘팀 멤버들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언제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얼마

나 유사한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

지 않다–보통이다–다소 그렇다–매우 그렇

다’의 5단계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마키

아벨리즘 하위 척도 ‘무도덕적 조작’, ‘통제

욕구’, ‘지위 욕구’, ‘타인 불신’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66, .81, .80, .69

이었다.

자녀의 공감 측정

자녀의 공감 측정은 어머니가 평소 자녀의

행동을 관찰한 바에 따라 주어진 설문에 응답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서로 다른 척도가 사용되었다.

영아 공감

만 1-2세 영아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만 12

개월에서 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고안된

Infant Toddler Social Emotional Assessment(Carter 

& Briggs-Gowan, 2006)의 하위 척도 중 공감 하

위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내가 속상해

할 때면 내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누군가가 다치면 걱정하거나 속상해한다’ 등

이 있다. 각 항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드물

다’, ‘다소 그렇다/종종’, ‘매우 그렇다/자주’, 

‘관찰할 만한 기회 없음’의 4단계 척도로 평

정하며, ‘관찰할 만한 기회 없음’으로 응답한

문항은 최종 점수 환산과정에서 제외된 후

응답 평균이 산출되었다. 영아 공감 척도 7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4이었

다.

유아 공감

만 4-6세의 유아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Auyeung 등(2009)의 Empathy Quotient를 김혜

리 등(2011)이 번안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문항의 예로는 ‘동물이 고통 받는 것을 보

면 굉장히 마음아파 한다’, ‘누군가가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하면 그 사실을 금방 알아챈

다’, ‘자신이 무례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한다

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등이 있

다.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에서 ‘매

우 그렇다’의 4점 척도에 근거하여 평정한다. 

유아 공감 척도 27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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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건에 따른 보상 확률 높은 그림 선택

비율 평균과 표준오차

결 과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의 자기-보상, 공동-보

상, 타인-보상 조건 중 적어도 한 조건에서

두 그림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고

보상 확률이 높은 그림을 65%이상 선택한

경우에 강화학습 과제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

하여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어머

니들은 87명 중 56명이었다. 아래에 제시된

결과 분석 중 강화학습과제와 관련된 분석

에서는 이 56명의 자료만이 포함되었다.

어머니의 이타적 강화학습과제 수행 결과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에서 보상 확률이 높은

그림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비율은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 110) = 11.410, p 

< .001. 타인-보상 쌍에서 점수 확률이 높은

그림을 선택하는 비율(M = .50, SD = .19)은

자기-보상 쌍에서의 선택 비율(M = .68, SD = 

.27)과 공동-보상 쌍에서의 선택 비율(M = .69, 

SD = .20)보다 낮았다, Fs > 14.81, ps < .001

(그림 2). 반면, 자기-보상 쌍과 공동-보상 쌍

간에는 점수 확률이 높은 그림을 선택하는 비

율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F < 1. 각

조건에서 보상 확률이 높은 그림을 선택하는

비율을 우연수준과 비교해본 결과, 자기-보상

쌍과 공동-보상 쌍에서의 수행은 우연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ts > 5.15, ps < .001), 타

인-보상 쌍에서의 수행은 우연수준과 차이가

없었다(t(55) = .02, p = .987).

이러한 결과는 보상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에 따라서 보상 확률이 높은 그림을 선택하는 

비율, 즉 강화학습의 정도가 달라짐을 보여준

다. 참가 어머니들은 타인이 점수를 받는 경

우보다 자신이 점수를 받는 경우에 강화학습

과제 수행을 더 잘 하였다. 이타적 강화학습

과제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어머니마다 이타성 지표를 계산하였다. 어

머니의 이타성 지표는 타인-보상 쌍에서 보상

확률이 높은 그림을 선택하는 비율과 자기-보

상 쌍에서 보상 확률이 높은 그림을 선택하는

비율 간의 차이 값으로 정의하였다. 이타적

수행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자기-보상 조건에

서보다 타인-보상 조건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인 것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로 -1에 가까울

수록 타인-보상 조건에서보다 자기-보상 조건

에서 수행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은

이타적 수행에 따른 어머니의 분포를 나타낸

다. 이타적 수행점수가 0과 1사이인 어머니는

56명 중 17명(30%)이었으며, 수행점수가 0에서

-1사이인 어머니는 56명 중 39명(70%)이었다. 

이 결과는 타인-보상 조건에서보다 자기-보상

조건에서의 수행이 좋은 어머니가 그 반대 경

우의 어머니보다 더 많음을 보여준다.

이타적 강화학습과제 수행과 자기 보고 도덕

성 척도 간의 관련성

이타적 강화학습과제가 이타성을 잘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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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타적 수행 정도에 따른 어머니 인원수

이타성
사회가치

지향

마키아벨리즘
영아

공감

유아

공감
무도덕적

조작

통제

욕구

지위

욕구

타인

불신

이타적 수행 .204 .021 -.009 .031 -.276* -.059 .485 a .632 *

 *. p < 05, 양측검증

**. p < .01, 양측검증

 a. p < .05, 단측검증

표 1. 어머니 이타적 수행과 어머니 자기 보고 도덕성, 자녀 공감 간 상관 계수

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제에서 얻어진 이타성

지표와 자기 보고 척도(이타성 척도, 사회가치

지향 척도, 마키아벨리즘 척도)에서의 응답 간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는 마키아벨리즘 척

도에서의 지위 욕구 차원만이 이타적 강화학

습 과제에서의 수행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

을 보여준다, r = -.276, p < .05. 어머니가 주

관적으로 보고하는 일상에서의 이타적 행동의

정도와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에서 이타성 간에

는 정적 상관의 방향성은 존재했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r = 204, p = 

.147. 또한, 사회가치 지향 척도와 이타적 강

화학습과제 간의 유의미한 상관은 관찰되지

않았다, r =.021, p = .888.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의 수행 결과가 자기보

고 이타성 척도의 결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

이지 않았다는 결과는 실험 과제를 통한 이타

행동의 직접적인 측정치와 주관적인 이타성

보고가 불일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가

치 지향 척도가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의 수행

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은 분배상

황에서는 이타적 분배뿐만 아니라 공평한 분

배가 정당한 분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상황적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타적이거나 이기적인 분배와 같은

분배의 불균등성을 회피(inequality aversion)하고, 

균등한 자원분배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존재한

다(Fehr, Bernhard, & Rockenbach, 2008). 이러한

불균등성에 대한 회피로 인해 사회가치 지향

척도의 이타적 성향은 강화학습과제에서의 이

타적 성향과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에서 관찰된 이타성이

높을수록 마키아벨리즘 척도에서의 지위 욕구

가 낮았다는 결과는 강화학습과제에서의 이타

성이 명예, 부, 권력과 같은 외적인 성공의 달

성이 아닌 내적 가치의 추구와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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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어머니 이타적 수행에 따른 영아(a)․

유아(b) 공감

이타적 강화학습과제 수행과 자녀 공감 간의

관련성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에서 측정된 이타성이

자녀의 공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타적 강화

학습과제에서 과제를 이해한 56명의 어머니

들 중 24명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공감 능력

에 대한 척도를 작성하였고, 따라서 이 분석

에는 24개의 어머니-자녀 쌍의 자료가 포함되

었다1).

강화학습 과제에서 어머니의 이타적 수행

점수와 영아 자녀의 공감 간에 정적 상관의

경향성이 있었다, r = .485, p = .093 (그림

4a). 또한, 어머니의 이타적 수행 점수와 유아

자녀의 공감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

다, r = .632, p < .05 (그림 4b). 이러한 결과

는 과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측정된 어머니

의 이타적 행동이 자녀의 공감과 관련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어머니 자기 보고 도덕성 척도와 자녀 공감

간의 관련성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보고된 어머니의

도덕성과 자녀 공감 간의 상관분석에는 어머

니-자녀 전체 87 쌍 중 어머니가 자녀의 공감

척도를 작성한 40쌍의 어머니와 자녀의 자료

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이타성 자기 보고

척도와 유아 및 영아 자녀의 공감 간의 상관

1) 어머니가 실험에 참가할 당시 자녀의 월령이 12

개월 미만이거나 척도 작성을 누락했을 경우에

는 자녀가 12개월 이상의 월령이 되었을 때 혹

은 추후에 공감척도 설문지를 추가 시행하였는

데, 일부 자료만(11명) 수집되었다.

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ps > .759. 이는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에서 측정된 이타성이 영유아 자

녀의 공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결과와 대

비되는 것이다. 사회가치 지향과 자녀의 공감

간의 상관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ps > .260.

반면 마키아벨리즘 하위 척도 중 일부와 자

녀의 공감 간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다. 어

머니의 지위 욕구와 영아의 공감 간에는 부적

상관 경향성이 있었다, r = -.425, p = .089. 

또한, 어머니의 무도덕적 조작과 유아의 공감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430,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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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성
사회가치

지향

마키아벨리즘

무도덕적

조작
통제 욕구 지위 욕구 타인 불신

이타성 1

사회가치 지향 .045 1

무도덕적 조작 .051 -.207a 1

통제 욕구 .176 -.249* .269* 1

지위 욕구 -.087 -.202a .273* .308** 1

타인 불신 .078 -.151 .323** .058 .114 1

 *. p < 05, 양측검증

**. p < .01, 양측검증

 a. p < .05, 단측검증

표 2. 어머니 자기 보고 도덕성 간 상관 계수

어머니 자기 보고 도덕성 척도 간의 관련성

자기 보고 척도를 사용하여 알아본 어머니

도덕성 측정치 간의 관련성이 표 2에 제시되

어 있다. 사회가치 지향척도는 마키아벨리즘

의 무도덕적 조작, 지위 욕구와는 부적 상관

경향성을(r = -.207, p = .067; r = -.202, p = 

.075), 통제 욕구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 -.249, p < .05). 또한 마키아벨리

즘 하위척도들 간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는

데, 무도덕적 조작은 통제 욕구, 지위 욕구, 

타인 불신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r 

= .269, p < .05; r = .273, p < .05; r = .323, 

p < .01), 지위 욕구는 통제 욕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308, p < .01). 반면, 

어머니가 보고한 평소 이타행동 빈도는 다른

자기 보고 도덕성 측정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177, p > .102).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행동 과제를 사

용하여 어머니의 이타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데 기존 연구와의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직접적으로 관찰된 이

타행동은 자기보고식 기법으로 측정된 어머니

의 도덕성과 비교 분석되었고, 두 가지 방식

으로 측정된 어머니의 도덕성이 영유아의 공

감발달과 가지는 관계가 분석되었다.

자기 보고된 도덕성(일상의 이타행동 빈도

와 사회가치 지향성)은 이타적 강화학습과제

에서 관찰된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어머니의 이타적 행동의 직접적인 측정

치와 자기보고 측정치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는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에서 타인을 위한

보상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이타적 수행은

자녀의 공감 수준과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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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고식 기법으로 관찰된 어머니의 이타성

은 자녀의 공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

았다는 것이다. 자기 보고식 척도를 통해서

측정된 도덕성에서는 마키아벨리즘 하위 차원

중 무도덕적 조작 및 지위 욕구만이 자녀의

공감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자기보고식 기법으로 측정된 것보다 실

험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찰된 이타적 행동이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이타성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민감

한 측정치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이타성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된 이타적 강화학습과제는 최근에

설선혜 등(2014)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참여하였던 대학생 집

단과는 다른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이타적

강화학습과제를 시행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고

함으로써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의 타당성을 검

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에서 어머니

의 자기-보상 조건의 수행이 타인-보상 조건의

수행 수준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절차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선혜 등

(2014) 연구의 실험1 결과와 일관된다. 두 연

구는 성인기에도 타인을 위한 보상보다 자신

을 위한 보상에 더 동기화되는 경향성이 상당

히 일관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본 연구와 설선혜 등(2014)의 연구 간에는

그림 선택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결과에

차이가 있었지만, 두 연구 모두에서 자극-결과

쌍에 대한 학습은 일어났다. 다시 말해 선택

의 결과가 본 연구처럼 좋아하는 결과 상태

(좋은 경품 획득)로 이어지든 설선혜 등(2014) 

연구처럼 싫어하는 결과의 회피 상태(스트레

스 소음 감소)로 이어지든, 이와 상관없이 참

가자는 자극-결과 쌍을 학습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 선택에 따른 긍정적 보상 추구와

부정적 처벌 회피에 대한 학습이 유사하게 일

어난다는 보고와 일관된다(Kim, Shimojo, & 

O’Doherty, 2006).

설선혜 등(2014)의 연구에서는 타인-보상 수

행과 공감 간의 상관이 나타나 이타적 강화학

습과제 수행이 도덕성의 개인차 변인과 관련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타적 강

화학습과제에서 관찰되는 행동이 마키아벨리

즘 하위척도인 지위 욕구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행동 측정치가 도덕성의

개인차를 반영한다는 점을 반복 검증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공감을 측정하

지 못했지만, 기존 연구 결과로 미루어볼 때

이타적 수행이 높은 어머니가 공감 수준이 높

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어머니 공감과 자녀

공감 간의 높은 관련성(예, Trommsdorff, 1991)

은 어머니 이타행동, 공감, 자녀 공감 간의 상

호 관련성을 시사한다.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에서 어머니의 이타적

행동 수행이 좋을수록 영유아 자녀의 공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마키아벨리즘 척도에서 낮

은 도덕적 성향 - 무도덕적 조작 - 이 강할수

록 유아 자녀의 공감이 낮게 나타났다. 무도

덕적 조작은 일관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결

정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에 동기화 되어 상황

에 따라서 유연하게 행동하여 타인을 이용하

려는 성향을 말한다(Dahling et al., 2009). 이러

한 성향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비양심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Bogart, Geis, 

Levy, & Zimbardo, 1970).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무도덕적 조작과 자녀 공감의 부적 상관 결과

는 어머니의 자기 초점적이고 타인의 안녕에

무심한 성향이 자녀의 공감 발달을 저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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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영아 공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던 또 다른

도덕성, 마키아벨리즘의 지위 욕구는 자기 개

발, 가족 참여, 공동체 의식과 같은 내적인 가

치가 아니라 지위, 부, 권력과 같은 외적인 성

공이 주요 행동의 동기가 되는 성향을 가리킨

다(Dahling et al., 2009). 외적인 목표에 집중하

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약화되며 이는 인간관계에서 적응을 어

렵게 한다(McHoskey, 1999). 따라서 어머니의

지위 욕구가 높다는 것은 대인관계의 미덕들

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일상 속 타인과 상

호작용에서 친사회적인 행동을 낮은 수준으로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뒷받침 하는 본 연

구의 결과로 어머니의 지위 욕구가 강할수록

이타적 강화학습과제에서 타인을 위한 조건에

서 상대적으로 수행이 떨어졌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강한 지위 욕구 성향은

어린 자녀의 낮은 공감 발달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어머니가 평소 어떤 목표와 가치를 중요

하게 여기느냐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한다.

영아기와 유아기의 공감과 관련이 있는 어

머니의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 연령에 따라서 어머니 

도덕성의 세부 특성이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지위 욕구가 높아 내적 가

치에 소홀하여 타인에게 무심한 어머니는 자

녀와의 관계에서도 덜 반응적일 가능성이 크

다. 민감한 양육자가 강조되는 영아기 자녀가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 받지 못하면 자기 초점

적인 상태가 되어 타인 지향 공감을 발달시킬

기회를 상대적으로 덜 갖게 될 수 있다. 영아

기와 다르게 유아의 공감은 어머니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조작하는 성향과 부적으

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무도덕

적 성향은 자신을 위한 이득에 동기화된 행동

으로 표출된다. 그런데, 유아들은 타인의 행동

의도를 판단하는 성숙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행동 선택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다양

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어머니의 무도덕

적 조작과 유아들의 낮은 공감 간의 관련성은

이런 유아의 심리추론 능력에 바탕을 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적극적인 조작

성향이 모델링 행동뿐만 아니라 아동과의 상

호작용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도덕성 자체가 자

녀의 공감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

하며,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 있

다. 먼저, 어머니의 도덕적 행동 및 성격은 자

녀와의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자녀는 이러한 어

머니의 행동을 본받고 가치를 내재화 할 것이

라 생각된다. 둘째, 어머니의 도덕성이 높다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

하며 자녀 교육에서 있어서도 도덕적인 측면

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 참가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수집된

설문 자료에 의하면, 도덕적 성향이 높은 어

머니들이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친사회

적인 가치(예, 다른 사람 배려)를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셋째, 도덕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합한 양육을

제공하여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타적인 어머니는 자녀의 요

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정적인 양육을 제

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어머니는 자녀에

게 환경뿐만 아니라 유전적 정보 역시 제공한

다. 유전 정보 및 생물학적 요소들이 도덕성

과 같은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형성하는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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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고 밝혀지고 있으며(Israel et al., 2009) 

이는 어머니와 자녀가 공유하는 유전 정보가

어머니 도덕성과 자녀 공감 간의 관련성을 설

명할 가능성을 제기한다(Hastings, Zahn-Waxler, 

& McShane, 2005).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자녀의 공감 능력

을 어머니의 설문 보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

정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영

유아의 공감 능력 역시 행동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한다면 도덕성 발달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아동의 도덕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은 넓고 다양하다. 향후 연구에서

아동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원들의 도

덕성을 탐색한다면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대

한 이해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모델링, 자녀 교육, 적합한 양육 제

공, 유전적 정보는 자녀의 도덕성을 설명하는

독립적인 기제가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 각 기제들이 어느 시점에

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도덕적 사회화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자녀의

도덕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다양한 변인

들의 매개 효과 및 조절 효과를 밝힌다면 도

덕성 발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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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ltruism in the

reinforcement learning task and their children’s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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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how infants’ and preschoolers’ empathy is related to maternal morality. Mothers’ 

altruistic behaviors were measured by using the reinforcement learning task in which the mothers learned 

the association between an ambiguous figure and a reward for either self, other, or both. The mothers 

also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on altruism, social value orientation, Machiavellism, and children's 

empathy. The results showe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altruistic behaviors in the 

reinforcement learning task and their children’s empathy. Amor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in 

Machiavellism scale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ir children’s empathy. Mothers with high desire for 

status tended to have infants with the low level of empathy. Mothers who were willing to manipulate 

others for their benefit were more likely to have preschoolers who had the low level of empathy. The 

current research provides new perspectives on how to measure mothers' moralit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morally relevant emotions.

Key words : morality, altruism, parenting,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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